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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노

동통계조사 자료에 의하면 만 15세에서 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

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2013년에 50.2%, 

2014년 51.3%, 2015년 51.8%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생산가

능 노동력의 제고로 인한 경제성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8]. 그러나 우리나라 30대 여

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

력단절현상으로 진단되고 있다[28]. 이에 기혼취업여성들에 대한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의 요구

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모성보호, 보육지원 등의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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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atent groups depending on married working women’s work-family spillover. The 

effects of factors that determine mental health subgroups and differences were also analyzed. Mixture modeling 

was applied to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four subgroups that could be defined according to the work-

family spillover: mid-level spillover group (mid-positive and mid-negative spillover group), high-level spillover group 

(high-positive and high-negative spillover group), low-level spillover group (low-positive and low-negative spillover 

group), and high-negative and low-positive spillover group. Second, the results of mixtur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effect of eco-system variables showed that age, academic background, non-traditional family value, number 

of children, work hours, wage income, and availability of the maternity leave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groups. The probability of classifying in the high-negative and low-positive spillover group increased when 

women showed a lower academic background and wage income, higher number of children and older age, and 

longer work hours than others. Third, the high-level spillover group, and the high-level spillover group showed the 

lowest stress and the lowest depression; however, the low-level spillover group reported the highest stress and the 

highest depression.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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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진

인 노력들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일은 경제적인 측면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

지는 것이 여성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39]. 그러나 우리나라 기혼취업여성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

치관에 근거한 어머니 역할의 수행과 함께 직장에서는 남성보다 

불리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다중역할로 말미암은 스트레

스에 노출되기 쉬우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 유발과 재발

에 영향을 미친다[38].

일과 가족이라는 삶의 영역은 서로 전이(spillover)를 통해 밀

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데, 초기의 여성의 일과 가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두 영역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3]. 

즉, 개인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일과 가족의 영역에 할당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연적

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일과 가족 사이의 갈등에 

대한 연구는 직장 일에서 비롯된 갈등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과 가정에서의 갈등이 직장 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세분

화되어 연구되었다. 그러나 근래의 연구들은 일과 가족의 갈등관

계에만 초점을 맞춘 시각에서 벗어나 일과 가족에서의 다중역할

이 시너지 작용을 일으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시

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직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가정에서 구성원들의 지지를 통해 극복할 수 있고, 가정

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직장에서 업무수행에서의 만족을 통해 

극복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일

과 가족과의 관계는 일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일로 가는 부정적

인 전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전이 또한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이

의 방향성과 긍·부정적인 영향력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연구

가 요청되었다[49]. 

이에, 일과 가족의 긍·부정적 전이를 고려한 연구들이 이루어

졌는데, 주로 각각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3, 18, 23, 29], 일과 가족의 긍·부정적 

전이가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일부 이

루어졌다[16, 46]. 그러나 실제 여성들의 일과 가족의 전이 양상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전이 양상

에 따른 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일

과 가족의 긍·부정적 전이정도에 따른 잠재집단을 도출하는 인

간중심적인(person-oriented)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변수

중심적(variable-oriented) 방법을 활용한 분석에서 살펴보기 어

려웠던 실제 기혼취업여성들의 일과 가족에서의 실제 전이 양상

에 따른 유형을 탐구하고, 각각의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직장 측면에서의 변수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일과 가족의 긍·부정적 전이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별 정신건강

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스트레스와 우울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려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전이에 따른 잠재집단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연구  문제 2.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전이에 따른 잠재집단별 전

이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전이에 따른 잠재집단의 분

류에 생태학적 체계변수(개인, 가정, 직장)들이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  문제 4.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전이에 따른 잠재집단별 정

신건강(스트레스,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이론적 배경

1. 일-가족전이 

일-가족의 관계와 관련한 초기의 연구들은 역할긴장 이론에 

기반, 직업과 가족 역할에 대한 갈등(work-family conflict)에 초

점을 맞추어왔다.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과 직업에서의 역할을 양립할 때 자원을 적절히 할당

하지 않으면 고갈된 자원과 역할 과중으로 인한 필연적인 갈등이 

수반된다고 본 것이다[10, 14, 46]. 일과 가족 갈등은 일에서 가

족으로 향하는 일-가족 갈등(work-to-family conflict)과 가족

에서 일로 향하는 가족-일 갈등(family-to-work conflic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가족 갈등은 일에 대한 요구로 인해서 가족 

책임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며, 가족-일 갈등은 가족에 대한 

요구로 인한 업무 수행에의 문제를 의미한다[49]. 

그러나 전이이론에서는 일과 가족 간의 관계가 갈등에 의한 부

정적인 전이만이 아니라 일과 가족에서의 다중역할이 시너지 효

과를 내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전이를 포괄한다. 긍

정적인 전이는 역할강화(work-family enrichment), 역할촉진

(work-family facilitation)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며 논의가 진행

되었으며, 관련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졌다[16, 46]. 즉, 다양한 역

할에의 참여가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통한 풍요로운 삶과 개인의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가족의 한쪽에서 오는 역할 상의 어

려움을 완화함으로써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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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11, 31]. 

단순구조의 역할이론들은 현대의 복잡한 일과 가족 사이의 관

계를 설명하기 부족하다는 반성적인 시각이 일어나면서 일과 가

족 간 상호관계에 초점을 둔 다차원적이고 양방향적인 관계로서 

직업과 가족을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46]. 

즉, 일에서 가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과 가정에서 일로 영

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이 상이하며, 일-가족 간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 역시 하나의 차원의 양극단이 아닌 독립된 차원으

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12]. 이에 일에서 가족으

로 가는 긍정적 전이, 일에서 가족으로 가는 부정적 전이, 가족에

서 일로 가는 긍정적 전이, 가족에서 일로 향하는 부정적 전이의 

네 차원으로서 일-가족 전이를 설명하게 된다. 

한편, 일-가족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선행연

구물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일-가족 전이에의 영향요인을 크게 

개인요인, 가족요인, 직장요인으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

저, 일-가족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연

한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등을 들 수 있다. 연령이 일과 가족 전이

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음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존재하지

만[20, 33], Ryu [45]가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혼

취업여성의 연령별 일-가족 전이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

면, 연령이 어릴수록 일이 가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43]의 연구와 Lee와 Lee [34]의 연구에서 연령

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에서도 연령집단별 일과 가

족 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2003년 전국가족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일이 가정생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Jeong [19]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역할 갈등이 줄어든

다고 하였으나, Kim과 Han [2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보다 가

족에서 일로의 긍정적 전이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가족에 대한 가치관 또한 일과 가족에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가치관은 유교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의 이익보다 가족의 영속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며, 

비전통적인 가치관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함께 남녀 간의 

평등한 관계와 자율성 및 독립성을 강조하는 가치관이다[6]. Kim

과 Kim [24]의 연구에서 가족가치관이 일과 가족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비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은 일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일로의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과 Jeong [18]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

식을 가진 경우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적 전이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일-가족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으로는 자

녀수, 가사노동시간, 가구소득 등을 들 수 있다[34, 43, 45].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본인의 가사노동 시간이 

길수록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고, 이에 가족에서 일로의 

부정적 전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 29]. 국내 여성 근로자

들의 일과 가족 전이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고

찰 연구를 실시한 Choi와 Jeong [5]에 따르면, 자녀수와 배우자 

소득은 일과 가족의 긍·부정적 전이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며, 가사노동시간은 부정적 전이에 유이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고 있다. 

끝으로, 일-가족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요인 중 선행연구

들의 결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드러난 변수로 노동시간을 

들 수 있다[26, 34, 43]. 즉, 총 근무시간이 높을수록 부정적 전이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Yoo [25]의 연구에 의하면 

비자율적인 퇴근문화가 일과 가족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임금만족도가 낮을수록 일-가족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34]. 이 외에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분위기, 일-가족 

지원적인 조직분위기가 갈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6, 35, 

37].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일수록, 근속연수가 길수록, 직무통

제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휴

가와 같은 복지제도의 유무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20, 27, 33]. 

2. 일-가족 전이와 정신건강

건강이란 좁은 의미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

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적인 건강이 질병이나 장애

가 없는 상태를 넘어 최선의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고 질병에 저항

을 갖춘 상태를 의미하는 것과 같이 정신건강은 정신의 장애가 없

다는 의미를 넘어 주관적인 안녕감과 행복감 가운데 최선의 심리

적 기능과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상태, 심리적·정서적 장애를 예

방하고 개인적·사회적으로 적응하여 속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웰빙(well-being)의 상태를 의미한다[1].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스트레스와 우울을 

들 수 있다. 우울(depression)은 병리학적으로 의기를 상실한 기

분과 정신운동 저하의 증후군으로, 프로이트(Freud)에 의하면 개

인의 분노가 내면으로 향한 상태이며, 칼 융(Carl Gustav Jung)

에 의하면 정신에너지의 고갈 상태를 의미한다. 우울은 우울하고 

슬픈 감정과 불안의 감정을 수반하고, 일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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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증상을 보인다. 흥미와 의욕의 저하로 일상생활, 가정생

활이나 직업 활동에 부진해지며 대인관계도 위축된다. 우울증은 

여러 정신질환 중 현대인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정신장

애로,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증을 앓을 위험이 높다. 이는 여

성의 생애 동안 월경, 출산, 폐경과 같은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결

혼, 자녀양육, 가사노동의 전담과 이 과정에서의 노동시장의 강압

적 퇴출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

되고 있다[42]. 

스트레스(stress)는 개인이 가진 욕구와 자원 활용 능력의 불

균형에서 기인한 걱정스러운 감정 및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스트

레스의 수준은 스트레스 상황의 절대적인 양과 수준보다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30, 48].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외적인 자원을 활용

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인지와 행동을 변화시키려

는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서도 경험하

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우울증 환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특성을 연구한 Lee 등

[38]에 따르면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유형(빈도와 위협도)

에 따라 우울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맥락적 

평정법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일어난, 시작

과 끝이 분명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삽화적 생활사건과 생

활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며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만

성적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았다. 이때, 삽화적 생활사건과 만성적 스트레스의 빈도와 각 

스트레스의 위협도를 측정하였으며, 만성적 스트레스의 경우 생

활의 어떤 영역(남편, 친구, 가족, 자녀, 직업, 재정, 건강, 가족건

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인지도 세분화하였다. 연구 결과, 삽화

적 생활사건의 빈도와 위협도는 우울증 발생과 재발에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며, 만성적 스트레스의 빈도도 우울증 발생과 재발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발생과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만성적 스트레스의 실질적인 위협도인 것으로 드러

났다. 특히, 가족 영역에서 발생한 만성적 스트레스가 우울의 발

생에 영향을 미치며 남편 영역에서 발생한 만성적 스트레스는 우

울의 발생과 재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족 간의 갈등은 정신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같은 신체적 건강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9, 47, 49]. 일과 가족 간

의 갈등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신건강 수준

이 낮고,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사람은 높은 정신

건강 수준을 보인다[44]. 직업과 가족역할은 성인기 자아형성의 

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역할을 얻는 것과 역할을 

수행해 가는 과정은 성인기의 건강과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

친다. 직업과 가족 각각에서의 역할 수행은 상호 간에 긍정적, 부

정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는 성인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과 관

련될 수 있다[46]. 일과 가족에의 전이 경험은 직장과 가정 각각

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과는 독립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반응

을 유발하고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15].

직장생활은 개개인의 기본적인 경제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

켜주어 삶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하

지만, 동시에 직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여성이 직장생활을 통해서 얻는 만족

과 성취감이 행복과 건강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지만, 직장

생활과 가사, 양육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혼직장여성들 중

에는 우울감, 스트레스 인지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보이는 경향

이 잦다. 이러한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은 직

장환경, 부부관계, 그리고 주변의 지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

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부정

적인 영향력은 감소할 수 있다[1].

한편, 전 생애과정 동안 정신건강의 수준은 남녀 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초기 연구들은 다중 역할 수행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

치며 남녀 간의 취업률 차이에서 말미암은 다중역할수행의 차이가 

이러한 정신건강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즉, 일과 가족에서

의 다중역할의 수행이 다중정체감으로 연결되어 개인의 자존감과 

통제력을 높이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가정에의 역할수행으로 한정

이 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 정신건강의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진

단이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여성도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수가 증가하였고, 다중역할 수행과 정신건강과 관련한 

연구물들이 축적됨에 따라 다중역할의 수행여부만으로 남녀 간의 

정신건강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취업

여부로 인한 다중역할 수행여부 만으로 남녀 간 정신건강을 예측

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개인의 주관적 해석

의 영향력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게 되었다[15].

그런데 일-가족 전이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

펴본 국내 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Han과 Cha [15]의 연구에서 중년기 취업남녀를 대상으로 일-가

족 전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과 가족 간

의 부정적인 전이는 우울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 등

[46]의 연구에서 한국과 미국의 만 30-59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일에서 가족으로의 긍정적 전이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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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취업여성 일-가족 양립에 따른 전이유형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여성의 경우에는 일에서 가족으로의 긍정적 전이를 경험할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서 일로의 긍정적 전이

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하며, 가족에서 일로의 부정적 전이

를 많이 경험할수록 정신건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자료를 활용하였

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 개인과 가족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구축함을 통하여 여성노동과 일상생활 변화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여성과 가족, 관계와 가치관 

및 여성노동과 일상의 변화와 같은 여성의 전반적인 삶을 가시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조사이다[32].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구를 표집틀로 하여 거주지역에 따른 

다단계 층화확률추출법을 활용하였으며, 19-64세 여성 9,068명

을 대상으로 2007년 첫 조사가 시행된 이후 2년 간격으로 추적조

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 실시된 4차 

조사 자료 중 직업이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분

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3,670명이다. 

2. 연구변수 

이 연구에서 일-가족 전이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도출하고,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 개인, 가정, 직장 변수들의 

효과와 잠재집단별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여

성가족패널 연구팀이 개발·조사한 문항의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

였다. 

일-가족 전이와 관련해서는 일에서 가족으로의 긍정적 전이

에 관한 4개 문항(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진다, 일을 하는 것은 자녀

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과 부정적 전이에 관한 2개 문항(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을 활용하였다. 또한, 가족에

서 일로의 긍정적 전이에 대한 2개 문항(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

해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과 부정적 전이에 대한 3개 문

항(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 식구 중 환자

가 생겨서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을 활용하였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귀

찮게 느껴졌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

다’와 같은 우울과 관련한 10개 문항들과, ‘직장이나 가정 또는 

Table 1. Variable Descriptions 

Variable Variable description Reliabilitya) 
Age Wife’s age -

Academic background Wife’s years of schooling -

Untraditional family values Average score of 4 items concerning non-traditional family values .750

Item example: I can raise a child outside of marriage.

Children Number of children -

Household income Log of yearly household income -

Husband’s housework Husband’s daily average housework hours -

Business hour Wife’s daily average business hours -

Wife’s income Log of wife’s monthly income -

Maternity leave Availability of maternity leave -

Work-family positive spillover Average score of 4 items concerning work-family positive spillover .756

Work-family negative spillover Average score of 2 items concerning work-family negative spillover .859

Family-work positive spillover Average score of 2 items concerning family-work positive spillover .719

Family-work negative spillover Average score of 3 items concerning family-work negative spillover .757

Stress Average score of 8 items concerning stress .703

Depression Average score of 10 items concerning depression .895

a)Cronbach a.



18 | Vol.55, No.1, February 2017: 13-26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하여진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

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은 스트레스와 관련한 8개 문항들을 활용

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의 구성과 신뢰도는 Table 1에 제시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2에 제시

된 바와 같다.

3.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일과 가족의 전이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을 도출

한 후, 하위 집단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

하고, 하위 집단별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혼합모

형(mixture model)을 적용하였다. 

혼합모형은 관찰변수에 근거하여 잠재된 잠재집단을 도출하

기 위한 확률적 군집방법으로, 전통적인 군집방법에 비해 사후집

단소속확률에 근거한 모형을 활용하여 집단을 분류하고 군집 도

출의 기준이 되는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진

다[2].

혼합모형을 적용한 분석단계는 첫째, 가족 긍·부정적 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Selected Variables in the Analysis (N=3,670)

Variable M SD Min Max

Prequel Age 49.75 10.10 22.00 69.00 

Academic background 10.68  3.95   .00 22.00 

Untraditional family values  1.85   .57  1.00 4.00 

Children  2.37  1.11   .00 8.00 

Household income  8.05   .82   .00 10.21 

Husband’s housework   .09   .15   .00 2.88 

Business hours  7.87  2.53  1.00 24.00 

Wife’s income  4.58  1.11   .00 7.31 

Maternity leave   .09   .29   .00 1.00 

Spillover Work-family positive spillover  2.02   .48  1.00 4.00 

Work-family negative spillover  2.85   .70  1.00 4.00 

Family-work positive spillover  2.13   .62  1.00 4.00 

Family-work negative spillover  2.84   .70  1.00 4.00 

Distal outcome Stress  2.13   .40  1.00 3.63

Depression  2.87   .40  1.38 4.00 

Min, minimum; Max, maximum.

Figure 1. Mixture model. C, latent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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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문항들에 대한 응답양상에 따라 적합한 잠재집단

의 수를 도출하였다. 둘째,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 가족, 직장 수준 변수들의 영향력을 혼합회귀모형을 통해 

검토한다. 셋째, 잠재집단별 정신건강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스트레스와 우울 두 측면에서 살펴본다. 분석에는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과 Mplus 5 프로그램

(Muthen & Muthen, Los Angeles, CA, USA)이 사용되었으

며, 연구에 사용한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에 제

시된 바와 같다.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일과 가족의 전이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을 도출

하고, 이러한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일과 가족 전이유형의 잠재집단별 스트레스와 

우울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일과 가족의 전이유형에 따른 잠재집단 구성 

일과 가족의 전이유형에 따라 적절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

기 위하여 Table 3에 제시된 것과 같은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

Table 3. Model Fit According to the Number of Latent Groups

Classification index
No. of latent groups

2 3 4 5
Information index  AIC 26,210.15 25,142.39 24,070.86 24,388.75

 BIC 26,290.86 25,254.13 24,213.65 24,562.58

 ABIC 26,249.55 25,196.94 24,140.56 24,473.61

Quality of classification  Entropy .738 .690 .906 .773

Model comparisons  LMRa) .000 .000 .000 .182

Classification ratio (%)  1 .789 .446 .557 .332 

 2 .211 .093 .100 .165 

 3 - .462 .262 .374 

 4 - - .081 .035 

 5 - - - .093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ABIC, adjusted BIC; LMR,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a)p-value of LMR.

Figure 2. Model fit according to number of latent groups.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ABIC, adjusted 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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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비교검증결과를 비교하였다. 정보지수(Akaike information 

criteria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IC], adjusted 

BIC [ABIC])는 작은 값을 가질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며,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질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모형비교검증결과(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LMR)는 이전 모형과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켜가며 정보지수의 증감을 살펴

보았다. AIC, BIC, ABIC 지수는 Figure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개에서 4개 집단으로까지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 때는 계속 감

소하다가 5개 집단인 경우 다시 상승하여 4개 집단이 가장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의 질 또한 잠재집단의 수를 4개로 한 

모형의 entropy가 .906으로 가장 높은 분류의 질을 보였다. 

모형비교검증결과에서 집단의 수가 4개인 경우까지는 집단의 

수가 하나 적은 이전 모형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의 수가 5개인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하위 집단을 4개로 한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결정되었다.

최종모형으로 확정된 네 개의 잠재집단의 구성은 Table 4에 제

시한 바와 같다. 첫 번째 집단은 전체의 55.7%를 차지하는 집단

으로 직장 일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일로의 긍정적 전이와 부정

적인 전이가 전체 집단 중 가장 평균적인 수준에 가까운 중간 수

준 전이 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집

단으로 일에서 가정으로, 직장 일과 가족사이의 긍정적 전이와 부

정적 전이가 전반적으로 모두 높은 고수준 전이 집단이다. 세 번

째 집단은 전체의 26.2%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직장과 가정 사이

의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 수준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저

수준 전이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은 전체의 8.1%인 

297명이 소속된 집단으로 일과 가족 사이의 부정적 전이는 네 집

단 중 가장 높고, 긍정적 전이는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고부

정, 저긍정 전이 집단이다.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Figure 3과 

같다.

Figure 3. Composition of work-family spillover latent groups. 

Table 4. Statistics for Work-Family Spillover Latent Groups (N=3,670)

Latent group Ratio
Work→family Family→work

Positive spillover Negative spillover Positive spillover Negative spillover
Group 1 (mid-level spillover) .557 2.104 2.909 2.214 2.850

Group 2 (high-level spillover) .100 2.178 3.918 2.573 3.571

Group 3 (low-level spillover) .262 1.995 1.968 2.042 2.326

Group 4 (high negative, low positive spillover) .081 1.388 3.973 1.276 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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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terminants of Work-Family Spillover Latent Groups 

Reference group Comparison group Variable Coefficient SE
Group 4 (high-negative, Group 1 (mid-level spillover) Personal Age  -.032** .012
    low-positive spillover) Educational background .047 .028

Non-traditional family values  -.486** .166
Family Children   -.248*** .066

Household income -.127 .128
Husband’s housework .517 1.187

Work Business hours   -.146*** .027
Wife’s income .019 .033
Maternity leave .065 .412

Group 2 (high-level spillover) Personal Age -.006 .016
Educational background  .085* .040
Non-traditional family values   -.901*** .238

Family Children   -.471*** .107
Household income -.193 .153
Husband’s housework -.143 1.598

Work Business hours   -.346*** .043
Wife’s income   .136** .048
Maternity leave .62 .493

Group 3 (low-level spillover) Personal Age   -.039** .013
Educational background .055 .030
Non-traditional family values -.158 .170

Family Children  -.159* .070
Household income -.056 .132
Husband’s housework .588 1.190

Work Business hours -.043 .027
Wife’s income .000 .035
Maternity leave -.224 .425

Group 3 (low-level spillover) Group 1 (mid-level spillover) Personal Age .007 .007
Educational background -.008 .018
Non-traditional family values   -.328*** .076

Family Children  -.089* .045
Household income -.07 .067
Husband’s housework -.071 .345

Work Business hours .289 .162
Wife’s income   -.103*** .018
Maternity leave .019 .023

Group 2 (high-level spillover) Personal Age   .033** .011
Educational background .03 .029
Non-traditional family values   -.743*** .149

Family Children   -.312*** .086
Household income -.136 .09
Husband’s housework -.731 .747

Work Business hours   .844** .243
Wife’s income   -.303*** .035
Maternity leave  .136** .04

Group 2 (high-level spillover) Group 1 (mid-level spillover) Personal Age  -.026** .010
Educational background -.038 .026
Non-traditional family values  .415** .138

Family Children  .223** .081
Household income .066 .065
Husband’s housework .679 .665

Work Business hours -.556* .218
Wife’s income   .200*** .031
Maternity leave -.117** .036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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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집단 분류의 영향요인과 정신건강의 차이 검증 

최종모형인 네 개의 잠재집단 모형에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각 

잠재변수에로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정 및 직장 관련

변수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일과 가족 간 부정적 전이 수준이 가장 높고, 긍정적 전이 

수준은 가장 낮은 네 번째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놓아 네 번째 집

단에 비하여 남은 세 집단에의 소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이 낮은 경우 기준집단(집단4)보다 중간수

준 전이집단(집단1)과 저수준 전이집단(집단3)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으면 기준집단보다 고수준 전이집단(집

단2)에 소속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경우 중간 수준 전이 집단(집단1)이나 고수준 전이집단(집단

2)보다 고부정, 저긍정 전이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자녀 수는 모든 집단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자

녀 수가 적을수록 고부정, 저긍정 전이집단에 비해서 남은 세 집

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업무시간이 적을수록 기준집단(집단

4)보다 중간 수준(집단1) 및 고수준(집단2) 전이집단에 소속될 확

률이 높았다. 여성 본인의 소득이 높은 경우 부정적 전이는 높고 

긍정적 전이는 낮은 집단4보다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가 모

두 높은 집단2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 수준이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집단(집단3)을 기준집단으로 한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저수

준 전이집단(집단3)보다 고수준 전이집단(집단2)에 소속될 확률

이 높았다. 저수준 전이집단(집단3)과 고수준 전이집단(집단2)의 

분류에는 근무하는 직장수준 변수들이 모두 영향을 미쳤는데, 업

무시간이 길고, 소득이 낮은 경우,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경

우 저수준 전이집단보다 고수준 전이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족 간 긍정적 전이 및 부정적 전이 수준이 

모두 높은 고수준 전이집단(집단2)을 기준집단으로 하였을 때, 중

간수준 전이집단(집단1)에 속할 확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비전통

적 가치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아졌다. 직장수

준 변수들도 모두 두 집단 간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업무시간이 적고 소득이 높을 때 중간 수준 전이집단에 소

속될 확률이 높았으며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을 때 고수준 전이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아졌다. 

끝으로, 잠재집단들의 최종결과변수(distal outcome)로 스

트레스와 우울 두 가지 측면의 정신건강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스트레스 정도는 전이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이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스

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집단1과 집단3 간, 집단2와 집단4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긍정적 전이 수준과 

부정적 전이 수준이 모두 낮은 저수준 전이집단에서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전이 수준이 평균수준인 집단에서 높았다. 집단2와 

집단4의 우울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취업기

혼여성들의 일과 직장에서의 긍·부정적 전이의 실제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집단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직장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후, 하위 집단별 정신건강의 

차이를 우울과 스트레스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취업기혼여성들의 일과 가족의 전이유형의 평

균적인 양상은 일에서 가정으로 가는 긍정적인 전이 수준이 가장 

낮았고(2.02), 다음으로 가정에서 일로 가는 긍정적인 전이 수준

이 낮았으며(2.13), 가정에서 일로 가는 부정적 전이(2.84), 일에

서 가정으로 가는 부정정적 전이(2.85)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혼취업여성들은 긍

Table 6. Mental Health of Work-Family Spillover Latent Groups (Distal Outcome)

Latent group
Stress Depression

M SD M SD
Group 1 (mid-level spillover) 2.170 .009 1.971 .011

Group 2 (high-level spillover) 1.916 .028 1.749 .032

Group 3 (low-level spillover) 2.193 .014 2.058 .016

Group 4 (high negative, low positive spillover) 1.974 .033 1.712 .038

F 67.801*** 63.034***

Post hoc comparison Group 2 & 4<group 1 & 3 Group 2 & 4<group 1<group 3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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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취업여성 일-가족 양립에 따른 전이유형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정적인 전이에 비해 부정적인 전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에 대한 원인진단과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우리나라 취업기혼여성들의 일과 가족의 긍·부정적 전

이 양상에 따라 실제 어떠한 잠재집단들로 분류할 수 있는지 분석

하였을 때, 네 가지 하위 유형을 가진 집단이 도출되었다. 첫 번

째 집단은 전체의 55.7%에 해당하는 전체의 평균적인 전이 양상

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중간 수준 전이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

은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일과 가족의 긍정적 전이

와 부정적 전이 수준이 모두 높은 고수준 전이집단이었다. 세 번

째 집단은 전체의 26.2%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일과 가족의 긍정

적 전이 수준과 부정적 전이 수준이 모두 낮은 저수준 전이집단이

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은 전체의 8.1%에 해당하는 집단

으로 일과 가족 사이의 부정적 전이 수준이 가장 높고, 긍정적 전

이 수준은 가장 낮은 고부정, 저긍정 전이집단이었다. 

일반적으로 일과 가족 간 부정적 전이 수준이 높으면 긍정적 

전이 수준이 낮고, 긍정적 전이 수준이 높으면 부정적 전이 수준

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국 기혼취업여성들을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실제 삶에서의 양상은 이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전이 수준과 긍정적 전이 수준이 서로 다른 집단(부정적 

전이 수준은 높고, 긍정적 전이 수준은 낮은 집단)은 전체 집단의 

8.1%를 차지하였으며 대부분의 잠재집단들이 부정적 전이와 긍

정적 전이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거나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과 가족의 이상적인 관계는 긍정적인 

전이 수준이 높고, 부정적인 전이 수준이 낮은 양상이지만 실제 

우리나라 기혼취업여성의 전이 양상에서 이와 같은 경향성을 찾

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통계 결과에서 나

타난 전반적인 경향성인, 상대적으로 높은 부정적 전이 수준과 낮

은 긍정적 전이 수준과 완전히 상반된 양상을 보인 기혼취업여성

들은 유의미한 하위 집단으로 나타날 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셋째, 일과 가족의 긍·부정적 전이 양상에 따라 분류한 잠재

집단에 소속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직장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수준에서 연령이 낮으면 고부정, 

저긍정 전이집단보다 중간수준 전이집단이나 저수준 전이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전이 수준은 낮고 긍

정적 전이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아

져 낮은 연령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전반적으

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5]. 교육수준이 높을 때 고부정, 저긍

정 전이집단보다 긍·부정적 전이 수준이 모두 높은 고수준 전이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비전통적 가치관이 높은 경

우 고수준 전이집단보다 중간수준 전이집단이나 저수준 전이집단

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비전통적 가치관이 일과 가족사이

의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

는 결과이다[24]. 

다음으로, 가정수준에서는 자녀 수가 많을 때 고부정, 저긍정 

전이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서 가장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나 남편의 가사시간은 유의한 결

과를 보이지 않은 반면 자녀 수는 모든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

는 핵심적인 변수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되는 양상을 

보였다[24]. 

마지막으로 직장수준에서는 업무시간이 많을수록 고부정, 저

긍정 전이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중간수준 전이집단이나 고수준 

전이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업무시간이 부정적인 전이를 높

이고 긍정적인 전이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무시간이 증가하면 부정적인 전이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

의 결과와 일치된다[26, 34, 40, 43]. 또한, 직장에서 여성 본인

의 소득이 높을 때 고부정, 저긍정 전이집단보다 고수준 전이집단

에, 고수준 전이집단보다는 중간수준 전이집단이나 저수준 전이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으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

의 경우 고수준 전이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중간수준 전이집단이

나 저수준 전이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잠재집단 중 가장 부정적인 전이 양상이 나타난 고부정, 저긍

정 전이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높이는 데는 자녀수의 증가가 가장 

핵심적인 변수이며, 긴 업무시간과 낮은 소득, 높은 연령과 전통

적 가치관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기혼취

업여성들의 일-가족 전이 양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

구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직장에서의 탄력근무제의 적용 

또한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되었다. 

정부에서는 일·가족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안보고서[41]에 

의하면 실제 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근로현장에서 관련 정책의 사용이 실질적인 불이익으

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에서 실시된 일·가족 양립정책

은 성차별적 기업문화와 가부장적인 문화로 말미암아, 이탈리아

에서도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으로 말미

암아 일·가족 양립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21]. 일

과 가족 양립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기혼직장여성의 직장과 가

정생활에 실질적인 지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행하는 실제 기

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며, 기관에 속한 정책의 수혜자



24 | Vol.55, No.1, February 2017: 13-26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하여진

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 또한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일-가족 전이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별 정신건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스트레스와 우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스트

레스의 경우 저수준 전이집단이 고수준 전이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수준은 저수준 전이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간수준 전이집단의 우울수준이 높았다. 

고수준 전이집단과 고부정, 저긍정 전이집단의 우울수준은 네 집

단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취업여성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 등 다중역할을 수행하며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의 우울증 발생은 남성의 두 배에 이

르며 이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험하는 생물학적인 변

화와 다양한 역할 수행에서 오는 심리, 사회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생과 연관이 있

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되어 왔고, 대인관계 중에서

도 특히 개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역은 가족이다[38]. 

또한, 스트레스는 그 절대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개인이 스트레스

를 인지하는 방식,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위의 도움을 얻을 수 있

는지, 합리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39]. 이러

한 상황에서 개인이 어떠한 대처전략을 사용하는지, 가족이 어떠

한 지지를 하는지에 따라서 정신건강상의 문제의 발생여부가 달

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개인

의 삶의 질과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당면한 스

트레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중심 대처전

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통제하려는 정서중심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36]. 이 연구에서는 일과 가족의 전이 수준이 낮

은 집단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정도를 보고하였는데, 이

는 직장과 가정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 기혼취업여성의 정신건강에 유익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일-가족의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물들이 다수 이루어졌으나[4, 13, 17], 일-가족의 긍·부정

적 전이와 정신건강과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는 미미한 편이었다. 

이 연구는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활용하

여 기혼취업여성들의 일과 가족 사이의 실제 전이 양상에 근거하

여 잠재집단층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 및 정신건강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 지금까지 이루

어진 연구 성과로 일에서 가정, 가정에서 일로의 긍·부정적 전

이를 분류하여 각각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각각의 전

이에 따른 효과를 변수중심적 접근(variable-oriented approach)

으로 살펴보았다면, 이 연구에서는 실제 기혼취업여성들의 일과 

가족 사이의 전이 양상에 관심을 둔 인간중심적 접근(person-

oriented approach)을 시도함으로써 현실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

이 양상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prequel)과 잠재집단별 정신건강(distal outcome)을 동시에 

살펴보는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전체 기혼취업여성 집단의 일과 가족 사

이의 긍·부정적 전이 정도에 따라서 잠재집단을 구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직장 수준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

았다. 그런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하

위 연령집단별, 직장의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3, 

45].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연령집단별, 직장 유형별로 잠

재집단을 도출함으로써 집단별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한 대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연구에 사용된 변

수들의 제약이 있다. 특히,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관련 변수들을 단일시점에 자기보고식으로 조사된 자료를 활용

하였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에서는 전문가의 객

관적인 평정을 통한 스트레스와 우울정도를 측정한 자료를 활용

하여 연구를 수행하며, 일과 가족의 종단적인 전이 양상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혼동변수들을 통제한 분석을 수행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여성집단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직

장과 가정생활의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물들은 전이 연구에 이어 

교차전이(crossover)의 개념을 적용, 한 가족 구성원의 일과 가족 

간 전이 경험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일과 가족 간 전이 경험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50]. 이에, 후속연구에서

는 부부집단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 각각의 전이 경험과 상호간 

교차전이의 실제 양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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